
백원국 2차관, “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 준비 철저”강조

- GTX-A 관계기관 개통 준비 현황 점검… 책임 있는 역할 당부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3일(수) 오전 GTX-A노선(수서~동탄) 

개통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TF회의*를 주재하여 내년 초로 예정된 

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에 대해 각 기관별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.

   * 일시/장소 : 9.13.(수) 10:00～11:30 / 수서 GTX 개통 상황실

□ 이날 회의에서 백 차관은 각 기관별 GTX-A 개통 준비 현황 및 향후 

추진계획을 보고 받고, “수도권 교통 혁명을 가져올 GTX라는 신개념 

교통수단이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

각 기관이 원팀이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”고 강조하였으며,

 ㅇ “GTX-A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뿐 아니라 운영사인 SG레일, 

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, ㈜에스알, 철도기술연구원, 

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GTX-A 개통을 위해 각자 맡은 업무를 

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”을 강하게 주문하였다.

□ 또한, “대부분의 건설공사와 차량 출고가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예정대로 

진행되고 있으나, 개통까지는 시설물검증,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

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아직 남아 있다”라며,

 ㅇ “현재 운행 중인 SR 고속선에서 GTX 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

시운전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 

하에 안전과 품질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 한 치의 오차 

없이 마무리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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